
 

 

                 오타와 새소망 교회는...? 

1.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2.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3. 예수님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라나는 교회로, 

2002년 4월, 오타와 Kanata 지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한인독립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 폐회찬송 53장, ‘성전을 떠나 가기 전’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7월 예배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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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낭독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 Hebrews 11 (Cev)  
Faith makes us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gives us proof of what we cannot see. 
It was their faith that made our ancestors pleasing to God. 
Because of our faith, we know that the world was made  
at God's command. We also know that what can be seen  

was made out of what cannot be seen. Because Abel had faith,  
he offered God a better sacrifice than Cain did.  

God was pleased with him and his gift, and even though  
Abel is now dead, his faith still speaks for him. Enoch had faith  
& did not die. He pleased God, and God took him up to heaven. 

That's why his body was never found. 
But without faith no one can please God. We must believe that 
God is real and that he rewards everyone who searches for him.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 2024년 교회 표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2. 다음 주일 대표기도: 이재숙 집사 

    * 예배 특송 : 황호진, 이경미 집사 
 

3. 이번 주 토요일(27일), 오후 12시 30분, 새소망 가족모임이 

    편홍범/신유희 집사님 가정에서 모입니다.       
 

4. 7-8월 주일 주일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갈 경우, 주일예배는 

    지하 친교실에서 드립니다.  

   * 친교실로 오실 때는 교회 정문 계단으로 내려와 주세요. 

5. 다양한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도움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6.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세요.       

7.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 되길 기도해 주세요.  

 

 

19. Abraham's faith never became weak,  
not even when he was nearly a hundred years old.  

He knew that he was almost dead  
and that his wife Sarah could not have children.    

20. But Abraham never doubted or questioned God's promise.  
His faith made him strong, and he gave all the credit to God. 

21. Abraham was certain that God could do what he had promised. 
22. So God accepted him, 

23. just as we read in the Scriptures.  
But these words were not written only for Abraham. 

24. They were written for us, since we will also be accepted  
because of our faith in God, who raised our Lord Jesus to life. 

25. God gave Jesus to die for our sins, and he raised him to life,  
so that we would be made acceptable to God. 

(Amen)   



 

 

 

8. 오늘의 말씀 :  ‘아브라함의 믿음’ 
 

 

◆ 로마서 4장 18-25절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Romans 4:18-25 (Cev.) 
 

18. God promised Abraham a lot of descendants.  
And when it all seemed hopeless, Abraham still had faith in God 

and became the ancestor of many nations. 

 

7. 대표기도 : 이경미 집사 

 

 4. 찬양, ‘경배하리 내 온맘다해’ 



 

 5. 찬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6.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